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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연구는 김일성 집권기 강조되었던 “맑스-레닌주의”의 “창조적 적용”(이하 "창조적 적용"으로 

약칭) 담론을 주제로 하며, 연구의 목적은 이 담론이 제기된 배경과 발전과정, 정치적 함의를 

재조명하는데 있다.  

 

박헌영과 그 추종세력에 대한 숙청이 한창이었던 1953년 초, 조선노동당에서는 “맑스-레닌주

의를 조선의 구체적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”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. 이는 “맑스

-레닌주의”의 실천에 있어 이론적 원칙과 소련의 경험만 강조하던 해방 직후의 기조와는 차별

되는 것으로, “맑스-레닌주의”의 변형을 의미하는 동시에 심대한 정치적 변화를 예고 하였다.  

 

선행 연구들은 “창조적 적용”이 1953년 3월 스탈린 사후 시작된 탈-스탈린화 사조에 맞대응하

여 제기된 주장이며, 50년대 말 불거진 중소갈등으로 인해 소련의 간섭이 줄어들면서 북한의 

지도사상으로 관철될 수 있었다고 분석하였다. 이러한 주장은 탈-소련화와 주체사상의 과도적 

형태인 “창조적 적용”의 의미를 큰 틀에서 규명하였으나,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

데 한계를 보인다. 첫째, “창조적 적용”은 스탈린 사망 이전부터 북한 정계에서 고조되었으며, 

특히 박헌영과 그 추종세력을 비판하는데 활용되었다. 둘째, 중소갈등이 전개되기 이전인 

1957년 북소관계는 이미 회복단계로 진입하였으며, 이 시점 소련은 김일성 개인숭배를 뒷받침

하는 “창조적 적용”을 크게 지적하지 않았다. 이 연구는 지금까지 공개된 북한과 소련의 1차 

자료를 이용하여 “창조적 적용”이 제기된 원인과 이에 대한 소련지도부의 태도 변화과정을 다

시 토론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에 수정・보완을 시도한다. 

 

 

김규범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이자, 동국대학교 북한학전공 강사로 활동하고 있

다. 중국 베이징대 역사학과를 졸업하고, 동 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서 석・박사학위를 받았다. 

북한, 중국, 소련의 자료를 이용하여 1950-60년대 북중관계사와 북한정치사를 연구하고 있으

며, 국제관계 현안에도 관심이 많다. 논문으로 “1956년 8월 전원회의 사건 재론”(2019)이 있으

며, 역서로 “최후의 천조”(2017)가 있다.   

 

 

Date & Time: November 22, 12:00-13:00 

Place: SNUAC #406 (4th Floor)  


